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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15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식중독 예방대책 민·관협의회 개최

- 26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‘식중독 예

방대책 민·관협의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협의회에는 인천시교육청, 보건환경연구원, 군·구 및 위생단체 

등 26개 기관이 참여했다.

식중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시 확산방지 

및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, 2022년 식

중독 발생 현황 분석 및 문제점과 각 기관별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

를 위한 추진계획을 공유했다. 

특히, 2023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집단급식소, 뷔폐, 대형음식

점 등의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△다소비 식품관련 배달음식점 특별점

검 △학교급식소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△계절별·사회적·이슈별 

위생관리 △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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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.

이를 위해 △식중독 의심 신고 발생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원인·

역학조사반 비상연락망 정비 △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노인 및 아

동관련 시설 점검시 정보 공유 △위생단체 교육시 식중독 예방 교육 

실시 등 민‧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.

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 식중독은 계절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

므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식중독 관리부서와 감염병 관리부

서,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

다”라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


